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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비료나 농약을 전혀 혹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

기농 식품은 환경친화적이고 좀더 안전할 수 있다는 생

각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. 그러나 유기농법이 

꼭 절대선은 아닐 수 있다. 최근‘유기농법이 재래식 농

법보다 더 넓은 경작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후에 미

치는 영향이 오히려 더 크다’는 국제협동연구팀의 연구 

결과가 나왔다.

14일‘사이언스타임스’에 따르면 스웨덴 샬머스 과학

기술대를 포함해 미국 프린스턴대와 독일 훔볼트대, 프

랑스 국제환경발전연구센터 연구진은 과학저널‘네이

처’(Nature) 최근호에 발표된 이 연구결과에서 이와 같

이 주장했다.

연구팀은 토지 이용에 따른 새로운 기후 영향 평가방

법을 개발하고, 다른 평가방법과 함께 유기농과 재래식 

식품 생산을 비교했다. 그 결과 유기농 식품 생산이 훨씬 

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.

논문 공저자인 샬머스 과학기술대 스테판 비르세니우

스(Stefan Wirsenius) 부교수는“이번 연구에 따르면 스

웨덴에서 재배된 유기농 완두콩은 전통적으로 재배된 

완두콩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50% 이상 큰 것

으로 나타났다.”고 말했다. 그는“일부 식품의 경우에는 

차이가 훨씬 크다. 예를 들어 스웨덴 유기농 겨울 밀은 

그 차이가 70%에 달한다.”고 지적했다.

유기농 식품이 기후변화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는 

이유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.

유기농은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에, 재래식 농법 산출

량과 같은 양의 식량을 생산하려면 훨씬 더 많은 경작지

가 필요하다. 이번 연구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유

기농에서의 이 같은 토지 이용 차이가 기후변화에 큰 영

향을 초래한다는 결론이다.

비르세니우스 교수는“유기농법에서의 토지 이용 증

가는 삼림 벌채로 이어져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 방출

량을 늘린다.”고 설명했다.

비르세니우스 교수에 따르면, 세계의 식량 생산은 국

제 무역의 영향을 받는다. 즉, 스웨덴에서 어떤 농법을 

사용하는가는 열대지방의 삼림 벌채에 영향을 준다. 따

라서 같은 양의 식량을 생산하는데 더 많은 토지를 사

용한다면 간접적으로 세계 도처에서 더 많은 삼림 벌채

를 부추기는 꼴이라는 것이다.

 “유기농 식품, 기후변화에 악영향 미쳐”

비르세니우스 교수는 유기농 육류와 낙농제품도 기후

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생산된 것들보다 나

쁘다고 주장한다.

그는“유기농 육류와 우유 생산은 유기농 사료를 사용

하기 때문에 역시 재래식 축산업보다 더 많은 토지가 필

요하다.”며,“이것은 원칙적으로 유기농 밀과 콩에서 나

타난 결과가 똑같이 육류와 우유 생산에도 적용된다는 

것을 의미한다.”고 설명했다.

한편 연구팀은 토지 사용 측면에서 오늘날의 바이오

연료(biofuels)에 대한 투자 역시 기후변화에 해롭다고 

주장했다. 유기농과 같은 논리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

기 위해 작물 재배에 필요한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

림 벌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.

연구에 따르면, 모든 일반적인 바이오 연료(밀, 사탕수

수와 옥수수의 에탄올, 야지 기름, 유채,  콩의 바이오디

젤)의 경우 이산화탄소 비용이 화석연료와 디젤로부터 

나오는 배출량보다 크다.

▲ 유기농에서 단위면적 당 수확량은 크게 낮은 반면 유기농 재배를 늘

리기 위한 삼림 벌채로 이산화탄소 간접 배출량은 훨씬 크다는 연구 결

과가 나왔다.  ⓒ: Yen Strandqvist/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

▲ 스웨덴에서 2013~15년 유기농으로 생산된 밀과 완두콩의 기후변

화 영향을 재래 농법과 비교, 헥타르당 산출량을 표시한 도표.  ⓒ: 

Stefan Wirsenius/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, Sweden

▲ 이번 연구에서 ‘탄소 기회비용’이라는 새로운 계산법을 처음으로 

적용해 연구를 수행한 스웨덴 샬머스 과학기술대 스테판 비르세니

우스 부교수(우주, 지구 및 환경학부 물리 자원 이론과)는 “스웨덴 정

부가 유기농 생산을 늘릴 계획이어서 심각한 문제”라고 지적했다. 

ⓒ: ohan Bodell/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, Sweden


